
아동문학 연구의 토대 마련
−한국방정환재단 엮음, �정본 방정환전집�, 창비, 2019.

66류덕제*

�정본 방정환전집�의 출간을 알리는 기사를 접하고 얼마 안 있어 책

이 배달되어 왔다. 겨우 대강을 훑어볼 즈음에 서평을 청탁받았다. 사양

했다. 방정환(方定煥)에 대해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요청에 학회의 전 회장을 맡았던 터라 매양 거절만 할 수도 없었다. 그래

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보고 없으면 나라도 노력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

러다가 짐을 지게 되었다.

서평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써야 제격이다. 그래야 독자들에게

도 읽을 맛이 난다. 적임자가 아니면서 일을 맡았으니 걱정이 크다. 방정

환에 대해 따로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아

동문학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살피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에 기대 서평

이랍시고 몇 줄 적어보려고 한다. 깊이는 얕고 폭은 그런대로 격에 맞출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이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는데 딱히 손

에 잡히는 일도 없었다. 그럴 때면 늘 하는 일이 있었다. 헌책방을 둘러보

는 일이다. 바로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보수동엘 가 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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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대구의 고서점가(古書店街)는 물론이고, 서울의 청계천과 인사동 

고서점도 거의 주기적으로 들르던 때였었다. 가끔 들르던 부산에서 의외

의 책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기억과 거리상 가까웠기 때문에 부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희구본(稀覯本)은 아예 없고 섭치만 꽂혀 있던 한 서점에서 

의외로 �심훈전집�(탐구당, 1966)을 발견했다. 그 후 박사과정 발표 과제로 

심훈(沈熏)을 배당받아 내심 쾌재를 불렀다. 심훈은 지나치게 �상록수�로 

규정되어 왔다. ‘지나치게’란 말 속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심훈전집�을 통독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전집이란 누군가 애를 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독자들은 읽는 데만 공

을 들이면 된다. 이십 년은 지난 것 같다. 김동환(巴人金東煥)의 자제인 김

영식(金英植) 씨가 파인의 전집을 편찬하기 위해 분주해 하던 때다. �애국

대연설집�(삼천리사출판부, 1940)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값의 고하간에 구입

하겠으니 넘겨줄 수 있느냐고 했다.(한 손 건너 들어 당자한테 확인하진 못했

다.) 하여튼 그러한 노력 끝에 �파인 김동환전집(전5권)�이 간행되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기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좌익 계열 문인들의 활동

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자료는 일실 되고 사실은 불분명해 애가 탄 적이 

많을 것이다. 해방 공간 박헌영(朴憲永)의 행보를 살피는 것은 그 시기 문

학 연구에 필수적이다. ‘8월 테제’로 알려진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때

문이다. �이정 박헌영전집(전9권)�(역사비평사, 2004)에 1945년 8월 20일자 

문건과 수정 보완된 9월 20일자 문건이 모두 수습되어 있다. 그전까지는 

김남식(金南植)이 펴낸 �남로당 연구자료집(전2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소, 1974)에 수록된 9월 20일 자 자료만 볼 수 있었다. 9월 이전에 발표된 

임화(林和)나 김남천(金南天) 등의 여러 글에는 ‘8월 테제’의 내용이 반영되

어 있다. 날짜의 차이로 연구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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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건이 제시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임경석 교수와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1993년부터 시작된 작업이 십 년을 넘겨 완결을 보게 된 

터라 그간의 노력과 비용이 만만찮았을 것이다. 박헌영의 두 번째 부인 

정순년에게서 난 원경 스님(속명 박병삼)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러시

아공산당과 코민테른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데 여기엔 박비비안나의 도

움이 있었다고 한다. 박헌영이 양광(佯狂)하여 출옥한 후 러시아 망명길에 

오르던 1928년, 첫 번째 부인 주세죽(朱世竹)에게서 난 딸이 박비비안나다. 

한 시대를 들썩거리게 한 ‘비운의 혁명가’ 박헌영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성장기에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아들딸이 아버지의 전집 편찬에 

힘을 보탠 것이다.

서두가 길어졌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늘어놓은 것은 전집 편찬에 공

이 많이 들고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우리 학문 

풍토는 전집 편찬에 박한 평가를 내린다. 단편 논문 하나만도 못한 대접

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드는 전집 

편찬에 뛰어들겠는가. 작가들의 온전한 전집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연유

가 여기에도 있다. 드러난 작품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분석과 평가를 

한들 그 결과는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허다하다. 편찬자뿐만 아니라 출판

사도 손익분기점을 걱정해야 하는 출판 현실 때문에 전집 발간은 더욱 

주저하는 분위기다. 

창비는 여느 출판사보다 앞서 아동문학에 공을 들여 왔다. 1977년 �꼬

마 옥이�를 시작으로 창비아동문고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내로라하는 

출판사들은 아동문학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몇몇 출판사들이 양장본 전

집 중심으로 아동 도서를 출판하던 당시의 관행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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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창비가 여러 사정을 감수하고 �정본 방정환전집�의 출간을 맡은 

데는 이러한 책임감도 한몫했을 터이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호할 일이다.

동요(동시), 동화와 소년소설, 아동극은 물론이고 평론,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이런저런 글들을 망라하였다. 권두언이나 편집후기까지 다 

수습하였다. 양(量)의 측면에서 보면 한 작가의 모든 작품(글)을 망라한 그

야말로 ‘전집’이다. 책명에 ‘정본(定本)’을 떡하니 얹어 놓았다. ‘전집’을 표

방하면 ‘정본’이어야 하는 것이 정언명령이다. ‘정본’은 “여러 이본 가운

데, 검토하고 교정하여 원본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표준이 될 만한 

책”이란 뜻이다. 앞서 발간된 ‘전집’들은 이 어의가 지닌 무게를 감당하

기 어려워 ‘전집’임에도 감히 ‘정본’임을 표나게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옛 표기를 오늘날에 맞게 바꾸고, 낱말과 인명 그리고 여러 사항들에 

적정한 각주를 붙였다. 필자도 이 비슷한 작업을 10여 년째 해 오고 있는 

터라 그 지루하고 따분함을 익히 알고 있다. 여러 사람이 울력하면 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체를 꿰뚫고 일머리를 다잡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가닥이 잡히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 상례다.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이치 때문이다. 누가 일

머리를 틀고 진행을 추동했을까? 한국방정환재단이다. 원종찬 선생의 발

간사를 보니, 우여곡절이 있던 재단이 그 모습을 일신한 결과로 �정본 

방정환전집�이 간행될 수 있었음을 알겠다.

간행위원과 편찬위원의 면면을 보면 한국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 원로

와 신진을 아울러 기라성들을 결집하였다. 원종찬, 이재복 선생은 이재

철 선생 이후 우리 아동문학 연구를 앞서 이끌어 온 주역이다. 조은숙, 

염희경 선생은 뒤를 이어 아동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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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이기훈, 정용서 선생은 문학 연구에 있어 역사학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보여 주고 있다.

키를 잡은 선장과 노를 젓는 사공들의 손발이 맞아야 배는 바로 나아

간다. 정용서 선생의 ‘작가연보’, 나카무라 오사무(仲村修) 선생의 ‘경성방

송국 라디오 출연 경력’, 염희경 선생의 ‘강연회 ․ 동화회 일정’과 ‘작품연

보’가 제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본 방정환전집�의 발간이 가능했음

은 불문가지다. 이광수 전집의 간행에 노양환의 연보 작성이 결정적 역

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무슨 일을 하건 실무를 맡은 이들의 노력과 능

력이 결합해야 성취가 있는 법이다. 특히 간사 역을 맡은 염희경 선생의 

방정환 연구에 쏟은 열정이 굳건한 토대가 된 것으로 안다. 염 선생의 학

문적 자세와 탄탄한 연구성과는 동도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

고 있다.

조은숙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정환전집은 11번에 걸쳐 발행되었

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은, 해방 전 �소파전집�(박문서관, 1940)을 시작으로 

하여, �소파아동문학전집�(삼도사, 1965), �소파방정환문학전집�(문천사, 1974), 

�소파방정환문집�(하한사, 1997) 등이다.1 방정환은 한국 아동문학의 시작

이자 기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집이 발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쓴 모든 글을 망라하여 집성한 것을 ‘전집’이라고 부르

는 통념에 걸맞게 방정환전집이 발간되었던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선

집’이라 불러야 마땅한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학문적 엄밀성과는 거리

가 멀어 발행 목적을 의심할 만한 것도 없지 않았다.

전집은 원본확정(textual criticism)이 필수적이다. 작가가 언제 무엇을 어디

에 발표했는지를 밝히고 수집(蒐集)해야 한다. 작가연보와 작품연보는 이 

1 조은숙, ｢방정환전집의 체제 변화 과정과 새로운 과제｣, �국제어문� 제70호, 국제어문학회,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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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작성되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말만큼 쉬운 것이 아

니다. 이른바 ‘발로 뛰는 연구’에 공력이 쌓여야 한다. �정본 방정환전집�

은 이상과 같은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편찬진들이 있어 가능했다.

�정본 방정환전집�은 아동문학계에 하도 큰 성과로 자리매김할 만한 

것이어서 치사가 길었다. 한두 가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을 적고 마무

리를 짓겠다.

먼저 필명에 관한 문제다. 실명을 숨기고 발표된 글이 누구의 작품인

지 밝히는 것은 전집 편찬의 기초작업이다.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작가들

은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다. 본명을 밝히지 않으려는 문화풍토도 한몫했

지만 다른 이유도 많았다. 작가가 같은 잡지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

해야 하는 경우나, 같은 호에 여러 편의 작품을 실어야 하는 경우, 대체

로 필명을 사용했다. 신문도 다르지 않아 같은 지면에 동일 작가의 작품

을 2편 이상 수록할 경우 본명과 필명을 섞어 싣는 것이 통례였다. 1920

∼30년대의 문화적 토대로 볼 때 작가적 역량을 갖춘 이용 가능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일반문학도 그랬지만 아동문학은 더 그랬다. 그래서 

독자들의 투고에 많이 의지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부 인사가 지면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여러 필명을 사용한 것이다. 매체의 많은 부분

을 한 사람의 글로 채웠다는 비난은 피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벽사(開闢社)는 여러 잡지를 발간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개벽�, 

�신여성�, �학생�, �별건곤�, �혜성�(제일선) 등이 그것이다. 개벽사의 사

정을 감안할 때 방정환은 이들 잡지에 두루 작품을 발표해야 했다. 비단 

방정환뿐만 아니라 김기전(金起田), 이정호(李定鎬), 이돈화(李敦化), 차상찬(車

相瓚), 박달성(朴達成) 등도 마찬가지였다.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이



아동문학 연구의 토대 마련 ● 류덕제 405

들 필자들은 여러 필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잡지에 수록된 글들

의 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힘들고 어렵지만 연구자라면 반드

시 밝혀내야 할 선결문제다.

방정환의 필명 문제는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그만큼 필명은 현재의 

연구자들에게 늘 논란이 된다. 여러 사람이 방정환을 연구했지만, 최근 

필명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인 대표적 논자는 염희경 선생과 장정희 선생

이다.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다. 아래 논문들을 매거하

는 것으로 대신한다. 염희경 선생의 ｢소파 방정환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7), ｢방정환의 초기 번역소설과 동화 연구-새로 찾은 필명 작품

을 중심으로｣(�동화와 번역� 제15호, 2008), ｢새로 찾은 방정환 자료, 풀어야 

할 과제들｣(�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0호, 2012), ｢숨은 방정환 찾기: 방정환의 

필명 논란을 중심으로｣(�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4호, 2014), ｢방정환, 다시 문

제는 필명이다(1)｣(�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2018) 등과, 장정희 선생의 

｢方定煥 文學 硏究 : ‘소년소설’의 장르의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고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방정환의 첫 창작동요 ‘크리스마스’의 발견과 

그 의미｣(�아동문학평론� 제39권 제2호, 2014), ｢방정환과 �어린이� 부록 ‘어린

이신문’ �어린이세상� 해제 및 목차｣(�근대서지� 제13호, 2016), ｢방정환의 

필명 쌍S 재론｣(�한국아동문학연구� 제33호, 2017) 등이다.

필자도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들의 필명을 정리해 본 적이 있다. 특정 

작가를 연구할 때 필명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으면 작품의 누락이나 

중복이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별나라� 발행인 안준식(安俊植)을 예

로 들어보자. 현재 한국의 여러 저작들에는 안준식이 안평원(安平原)과 동

일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2 그러나 안준식과 안평원은 엄연히 다른 인

2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121면), 최명표의 �한국근대소년문예운동사�(경진, 



406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집(2019. 06.)

물이다. 안준식은 본적이 ‘경성부 혜화동(京城府 惠化洞) 89-3 번지’이고 

1934년 당시 주소는 ‘경성부 영락정(京城府 永樂町) 1-65 번지’이다. 안평원

의 주소는 1927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여러 문건에 ‘영천군 금호면 도남

동(永川郡 琴湖面 道南洞)’(혹은 慶北 永川 驛前 道南洞)으로 나타나 있다. 정확한 

비정(批正)이 없이 안준식과 안평원을 동일인으로 취급할 경우 작가론이

나 작품론의 결과가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병화(崔秉和)의 필명을 처음 ‘고접(孤蝶)’이라 한 이는 이원수(李元壽)로 

보인다.3 이어 이재철이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에서 “孤蝶 崔

秉和(1905∼1951)”(283면)라 한 이후 여러 논자와 백과사전 들이 하나같이 

‘孤蝶’이라 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孤蝶’이란 필명을 사용한 이가 있었

으나 최병화로 보이지 않는다. ‘孤蝶’을 고집할 경우, 최병화의 필명인 ‘蝶

夢’, ‘崔蝶夢’, ‘나비꿈(나븨, 나뷔)’으로 발표한 작품들은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된다. 필명 확인의 필요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본 방정환전집�의 필명 확인은 염희경 선생이 했다. 여러 해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엄밀한 확인을 거쳤을 터라 신뢰를 벗어나지 않

을 것이다.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명 논란뿐만 아니라, ‘무기명’으로 된 작품들 때문이다. ‘무기명’ 작품 

가운데 방정환의 것으로 판정한 것이 여럿 보인다. ‘전집’을 발간하려는 

편찬자의 입장이 되면 모든 것을 누수 없이 다 수습하고 싶은 욕망이 강

2012: 34면), 송하춘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659면), 경희대

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가 편찬한 �별나라를 차져간 少女 3�(국학자료원, 2012: 540면)와 장만호

의 논문 ｢민족주의 아동잡지 �신소년� 연구−동심주의와 계급주의의 경계를 넘어서｣(�한국학연구�

제43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1면)에 안준식의 필명으로 운파(雲波)와 평원(平原)이 있

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이원수, ｢동일 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신동아�, 1974년 1월호)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9�

(웅진출판사, 1984, 17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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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망라’의 강박이 커지면 ‘그럴 법함’이 ‘그러한 것’으로 보이게 된

다. ‘그럴 법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조선 소년운동｣(�동아일보�, 1925.1.1)은 ‘무기

명’으로 발표된 글이다. 같은 지면에 ｢동화작법−동화 짓는 이에게｣도 

실렸는데 글쓴이를 ‘小波生, 어린이 主幹 方定煥’으로 밝혔다. �동아일보�

는 청탁하면서 분량을 ‘구십 줄’로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의 글을 방

정환이 썼다는 근거로, 그가 당시 대표적인 소년운동가인 점과 본문 중

에 �어린이�를 언급한 것을 들었다. 대표적인 소년운동가 중의 한 사람

인 것은 맞지만 소년운동가 중에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과, “어린이 잡

지는 닑으면 벌을 씨운다”고 한 것이라 고유명사로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같은 지면에 “동화 

동요 소품문 세 가지 작법을 구십 줄에 쓰라”고 청탁을 하면서 동일인에

게 “‘조선의 소년운동’이란 굉장히 큰 문뎨를 구십 줄에 쓰라”고 청탁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누군가 썼기 때문에 작품(글)은 존재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필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무기명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기계적 엄밀성을 지키

느라 합리적 추론조차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문이 남지만 �정본 방정환전집�의 처리 방식을 존중한다. ‘무기명’

의 경우 ‘전집’에 포함시킨 까닭을 나름대로 밝혀 두었기 때문이다. 의문

이 있기 때문에 수습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습하고 논점이 될 만한 사항

을 밝혀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오류의 최소화 또는 향후 재

확인의 단초를 마련해 둔 것이라 보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설명

이 없으면, 뒷날 방정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본 방정환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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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할 텐데 의심 없이 이 글을 방정환의 것으로 확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비평문을 읽다 보면 방정환의 작품 중에 번역・번안이 많

다는 비판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방정환도 예외가 아니다.

흐로 方定煥 氏의 ｢가을밤｣(一三二 頁)은 譯謠이며 一七六페지의 ｢별이 삼

형제｣(原名 ｢兄弟별｣)는 方 氏가 日本 留學 갓다 와서 처음으로 創作한 作謠인 

것을 알아주십쇼.4

方定煥 君이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을 振興식혀 온 것은 이곳에서 特記할 

事實이다. 그러나 그의 腦는 創作的 機能이 不足하든 感을 이 글을 쓰면서 더욱

더욱 늣기게 된다.

그것은 方 君이 一에서 十지 그의 童話가 非創作이라는 것이다. 거의 岩谷

小波의 그것을 그대로 옴겨 온 것이 만타. 이 流風은 日本의 少年雜誌를 譯하는 

버릇을 가르첫다고 볼 수 잇다. 朝鮮에 少年運動이라든지 少年文藝運動이 透徹

한 存在가 업슬 에 日本의 그것이라도 가저다가 振興식힌 것은 고마운 일이

다. 이것을 整理하고 한 朝鮮의 것을 完成하도록 創造的 腦와 公正한 論評이 

업섯든 닭이라고 말하고 십다.5

요람시대요 초창시대이었던 �소년� 잡지의 운동은 덮어놓고라도 그 뒤의 고 

방정환 씨나 오천석 씨의 운동은 그 동화의 내용이나 심지어 잡지 편찬의 체재

까지가 거이 외국의 아동문학의 번역이오 (10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엇다고 할 

4 高長煥, ｢編輯 後 雜話｣, 朝鮮童謠硏究協會 編, �朝鮮童謠選集− 一九二八年版�, 博文書舘, 1929, 232면.
5 洪銀星, ｢童話, 童謠, 其他 讀物−少年文藝 整理運動(三)｣, �중외일보�, 1929.4.15.



아동문학 연구의 토대 마련 ● 류덕제 409

수밖에 없다. 방정환 씨는 그 아호(雅號) 소파(小波)라는 것과 그의 동화와 오천

석 군과 그 후년의 제씨가 내놓은 동화가 거이 (8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서양동

화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6 (이상 밑줄 필자)

순서대로 고장환(高長煥), 홍은성(洪銀星), 마해송(馬海松)이 쓴 글이다. 당

대 아동문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사

정도 밝았던 이들이다. “一에서 十지 그의 童話가 非創作”이라거나 “岩

谷小波의 그것을 그대로 옴겨 온 것”, “방정환 씨는 그 아호(雅號) 소파(小

波)라는 것과 그의 동화와 오천석 군과 그 후년의 제씨가 내놓은 동화가 

거이 (8여 글자 검은 줄 삭제) 서양동화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하였

다. 이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소년 문사 포함)들은 표절이나 번역 혹은 번안을 

하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원천탐색을 통해 원작을 밝

힐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고, 아니면 논란이 있는 작품의 경우 그러한 사

실을 밝혀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본 방정환전집�이 자극제가 되어 아동문학 전집 발간이 활성화되

었으면 좋겠다. 윤석중(尹石重), 이원수(李元壽), 마해송(馬海松), 강소천(姜小

泉) 등 명망가 몇몇을 제외하면 다수의 아동문학가들은 작품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 윤복진(尹福鎭)은 앞의 작가들에 견주어 양이나 질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을 아동문학사적 위치에 있지만 아직 전

집이 발간되지 못했다. 작품 양을 기준으로 거칠게 꼽아 보더라도, 김상

덕(金相德), 김태오(金泰午), 남궁랑(南宮琅), 남응손(南應孫), 박고경(朴古京), 박

6 田榮澤, ｢(兒童을 爲하야, 其四)少年文學運動의 進路｣, �新家庭�, 1934년 5월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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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朴泳鍾), 송완순(宋完淳), 송창일(宋昌一), 이정구(李貞求), 이정호(李定鎬), 

전식(田植), 정순철(丁純鐵, 丁友海), 최병화(崔秉和), 한백곤(韓百坤), 홍은성(洪銀

星, 洪曉民), 황순원(黃順元) 등은 전집으로 묶을 만한 분량의 작품을 남겼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 발굴된 작가들을 포함하여, �한국

아동문학전집�(민중서관, 1962∼63)과 같은 방식의 전집이면 될 것이다. 이

동순 선생이 �조종현 전집(전2권)�(소명출판, 2015)을 편찬한 것에는 지역 연

고가 작용했을 터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문인 현창 사업의 일환으

로 거점 작가들의 전집 편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국 아동문학사가 

제대로 집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가의 전집 편찬이야말로 필수적인 선

행과제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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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보

2019년 상반기

2019년 

2월 16일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년도 24회 겨울 학술대회

- 주제: 아동청소년문학과 독자: 존재-인식-실천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306호

1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의 ‘존재’
▪일제강점기 통계를 통해 본 어린이 독자의 존재

발표: 오현숙(서울대)
  
▪1960~70년대 학생 독자의 소통 욕망과 잡지

발표: 장수경(목원대)

▪지금, 아동청소년 출판물의 독자 구분

발표: 김민령(인하대)

▪종합토론 : 김현숙(고려대), 고지혜(고려대), 김소영(어린이독서교실)

2부: 아동청소년문학 독자에 대한 ‘인식’
▪어린이 독자의 경험을 반영한 문하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발표: 방은수(한국교원대)
  
▪아동문학에서 ‘독자’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나? 

- ‘이중 독자’론을 통해 본 아동문학 독자 인식의 구조와 전망 -
발표: 조은숙(춘천교대)

▪종합토론 : 이향근(서울교대), 김유진(인하대)

▪특강: 어린이와 어른, 우리 창작동화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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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임선복(어린이도서연구회)

3부: 아동청소년의 독서 ‘현장과 실천’
▪‘한 학기 한 책 읽기’ 실천에서 성장하는 어린이 독자

발표: 이지영(경인교대)
  
▪‘한 책, 한 도시운동’의 아동청소년도서 선정 사업

발표: 오세란(청주교대)

▪ 종합토론 : 이유진(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김은옥(어린이도서연구회)

2019년
4월 26일

▫연구발표회

- 장소: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306호

▪그림책에서 보이는 성장 양상

발표: 조유정(공주교대)

▪토미 웅게러의 그림책과 시학 : <달 사람>과 폴 베를렌의 <달빛>의 

상호텍스트적 이미지 관계

발표: 김시아(서울디지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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